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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외국인 직접투자 5억 9천불 올해 목표액‘초과’달성

- 인천시, LG마그나 이파워트레인 등 유치로 목표대비 147% 달성 -

- 최근 3년간 매년 실적 증가와 특‧광역시 투자유치 실적‘1위’성과 거둬 - 

올해 인천시가 외국인직접투자(FDI)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.

인천광역시는 외국인직접투자(FDI) 신고액*이 12월 15일기준으로 5억 

9천만 달러(IFEZ 제외)에 이르러 올해 목표액(4억 달러) 대비 147%, 

전년 신고액 4억 1천만 달러 비해 40%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. 

* <출처>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

올해 외투 기업의 주요 투자 업종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, 부동산 

개발과 전기자동차 전장분야 등 첨단기술 제조업이며, 주요 투자   

국가는 오스트리아, 스페인, 싱가포르 등이다.

인천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및 2019년 정부의 

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·소득세 감면 폐지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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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 및 유관기관 방문, 25회의 국내외 기

업설명회(IR)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최근   

3년간 매년 실적 증가와 지자체별(특광역시) 투자유치 실적 1위 성과

를 거두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.

이외에도 인천시는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를 ‘제2의 

판교’로 만들고자 앵커기업 위주의 국내 기업투자 유치를 추진 중에 

있다.

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자족용지(80만㎡)에는 인천시와 LH, 

IH, 인천연구원 등 관계기관들로 TF팀을 구성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

치 방안을 논의하며 첨단산업 분야 ICT 융합 디지털콘텐츠, UAM, IT 

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미래전략 산업을 유치

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“2022년에도 올해의 성과에 만족하지 

않고 보다 적극적인 기업 발굴과 전폭적인 지원책 등 마련해 지역경

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 


